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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주도자, 군림자

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 즉, 민

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과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민간

의 자본과 창의, 효율을 접목시켜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신뢰

를 얻고 정부와 민간이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시

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민

간의 자금조달능력과 경영능력을 활용

해야 한다.

  반복하는 예기지만 민자사업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은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민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부․민간간 파트너십의 구축

  둘째,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객관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셋째, 적정수준의 수익보장과 공정경

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넷째, 사업추진과정의 각종 위험의 효

과적 관리, 분담

  다섯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성

  여섯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와 제한

  앞으로 민자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인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식을 바꾸고 합리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리고 정부

와 민간, 대주단 등 관련 주체들이 각자

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

홀히 할 수는 없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금의 경제위

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막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년간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의 틀을 만들며, 민간투자사

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

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

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머지 절반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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